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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 e p u rp o se o f th is stu d y is to  exam in e th e e ffe cts o f ag ricu ltu re  o n  th e  caree r ad ap tatio n  an d  caree r d ecisio n  

b y m easu rin g  th e  jo b  valu e  an d  th e  su b je ctive  n o rm  o f ag ricu ltu re . C o n clu sio n s b ased  o n  th e  stu d y resu lts can  

b e  su g g ested  as fo llo w s. F irst, caree r d ecisio n  se lf-e fficacy an d  su b jective  n o rm  w e re sig n ifican t variab les in  care er

ad ap tab ility  o f ag ricu ltu re  m ajo r co lleg e  stu d en ts. Th erefo re , th e  b elief th at o n e can  p lan  an d  p ractice  care er g o als

and  th e affirm ation  of career p lan s and  decisio ns in  th e vicin ity are im p ortan t factors in  career adaptab ility. Secon d,

Self-R ealizatio n  an d  so cia l re co g n itio n  w e re  sig n ifican t variab les in  caree r d ecisio n  se lf-efficacy o f co lleg e stu d en ts 

m ajorin g in  agricultu re . In  o th er w o rd s, it can  b e jud g ed  th at so cial recog n itio n  such  as h o n or an d h on or o f oth ers

in  a  career ch o ice  h as a  p o sitive  effect o n  th e  career d ecisio n  se lf-efficacy w h ich  is se lf-e ste em  in  caree r se le ctio n .

Lastly , A n  im p o rtan t variab le  fo r th e su b je ctive  n o rm s o f ag ricu ltu ra l co lleg e  stu d en ts w as so cial reco g n itio n . Th is 

can  b e sa id  th at th e  p o sitive  p erce p tio n  o f th e su rro u n d in g  p eo p le  is very im p o rtan t as th e valu e  o f so cial reco g -

n itio n  is m o re im p o rtan t.

Ke y w o rd s: W ork Value, Subjective Nor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1. 서 론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급변하는 고용환경으로 과 다양화로 인해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

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도 점차적으로 어려워

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하거나 일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준비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 환경의 변화나 일하는 조건 등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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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적응성에 대한 용어가 개념화되었다(Super & Knasel, 1981).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일과 직무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해온 것으

로 탄력성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장계영, 2009; 장계영, 김봉환, 

2011; Super & Knasel, 1981). 이러한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자

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성 등이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박수영, 2016; 장계영, 김봉환, 2011; Super 

& Knasel, 1981).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진로영역에서 일어나는 새

로운 상황에 대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직업적 과제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좌절

이나 스트레스 등 문제 상황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박수영, 2016; 장계영, 2009; Ridderstra & Nordstro, 

2004; Savickas & Porfeli, 2012; Senge, 2000).

Savickas(1997), Kremboltz(2004), Vianen, Pater, & Preenen(2009)

는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 고유의 

직업적 흥미, 능력, 가치관을 직면하는 환경에 맞춰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응성이 요구된다(Savickas, 

1997). 특히, 농업분야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농업 종사자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들 

조차 농업분야의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박혜진, 

유병민, 2016).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농업분야의 인적자원개

발을 위해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더불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는 진로

적응성에 관련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직업

적응성과 관련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직업선택 시 고려해야하는 것

으로 일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

신의 준비능력도 포함이 된다. 즉, 직업적응성은 개인의 진로준비

와 진로발달을 촉진하며, 따라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직업적응성

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영, 2016). 많은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은 성인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

인으로 보고된다(Ridderstra & Nordstro, 2004; Super & Knasel, 

1981; Savickas & Porfeli, 2012; Senge, 2000). 이와 같은 진로적응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요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간의 관계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 Taylor & Betz(1983)은 진로 과제와 과업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진로를 결정지었을 확률이 크

며, 진로적응성도 높다고 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시대상황이나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주변 영향 인물에 의하여 진

로계획 수립과 선택, 일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로 나타나는 개인

적 대처 능력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어

떤 특정 상황의 대처능력에 대하여 주변의 가족이나 선후배 등 

가까운 지인의 의견이 긍정적이거나 계속적인 행동이 요구될 때, 

지속적인 참여나 행동에 대한 의지로써 판단된다. 주관적 규범은 

진로적응성의 결정요인으로서 도 중요하며, 외재적 직업가치인 

사회적 인정과 진로적응성 간 매개효과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

는 변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직업가치는 한 개인의 선호도와 관련된 것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 신념이다. 즉, 개인이 얻고자하는 목적이나, 심리적 

상태, 물질적 조건을 직업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직업 선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가치는 직업에 대한 전반

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내⋅외적인 가치 유형 중 자아실현

과 사회적 인정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 직업 선택은 자아실현이라는 기본 욕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

다. 대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근본

적인 목적이 자아실현이며, 사회적인 존경과 명예 등에 대한 사

회적 인정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하문선, 2014; Judge & Bretz, 1992; 

Lusk & Oliver, 1974; Rosenberg, 1957). 지금까지는 다른 진로분

야의 연구에 비해 진로적응성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박진아, 2014), 특히, 대학생은 진로발달적인 측면에서 진로결정

을 위한 인지⋅행동적 탐색활동(진로성숙)과 직업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전환 후 안정적인 진로성공을 위한 직업적응성을 갖추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

는 일의 세계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노윤신, 2016; 박수영, 2015; 장계

영, 2009; 서경희, 곽원준, 심지현, 2015; Esters & Retallick, 2013; 

Savickas, 2005; Super & Knasel, 1981). 근래의 농업교육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기능도 수행한다. 과

거 농업계 대학에서 생산기반의 전문인력 양성이 주를 이루었던 

교육과정도 새로운 학문과 연계하여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차승봉, 남민우,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

켜주는 것과 동시에 농업을 진로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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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직업가치, 주관적 규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도출함

으로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관련 요인 간, 실증적인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향후 농업계열 전공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방

향에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생물학적인 발달로 나타나

는 성숙이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성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용

어로,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변화된 

직업환경에 적응해 가는 개인차)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진로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다(Zacher, 2014). 즉, 직무에 필요한 과정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이 예상가능한 일과 일의 형태나 근무

형태 등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을 의미한다(박수영, 2015; 장계영, 

2009; Savickas, 1997).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진로적응과 진로에 대한 결정 및 성숙에 대한 태도를 고취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진로와 관련된 도전적인 과업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로 과업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조성연, 홍지영, 

2010; Duffy, Allan, & Dik, 2011; Hirsch, 2009).

진로적응성은 미래에 대한 성공적인 생존가능성을 예측하는 

개념이자, 대학생 개인에게는 직업 현장이나 직무 변화 등 직업

환경에 적응해가는 개인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느끼는 개인적 인식 또는 지각(Azjen 

& Fishbein, 1975)으로서 주관적 규범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자신

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수용성 정도 등 어떤 

특정 행위(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선택 등)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 요

인이 된다. 직업가치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나타내

는 것으로 자아실현이나 일 자체의 즐거움으로 내재적 가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관성이 높고,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외

재적 가치는 주관적 규범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직업가치

는 미래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와 같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가치의 

자아실현 목적과 사회적 인정은 진로적응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즉,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

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며, 전공,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 등의 영역에서도 결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Esters & Retallick,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진로과업에 도

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De Pater, Van Vianen, Fischer, & 

Van Ginkel, 2009). 또한 미래의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은 직업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끌

어 갈 수 있다.

Hackett & Betz(1986)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미래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추측

하는 것이 아닌,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다양한 인간행동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로 준비하나 결정에 있어서 자신이 능력

이 있다고 확신했을 때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처

리해나갈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진로적응성에 중요

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강현욱, 임진성, 2016; 서경희, 곽원준, 심

지현, 2015; 조성연, 민경석, 2011).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환경변화의 적응력이 

향상되는 등 진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Fishben, 1963). 주관적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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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태도와 의도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행동의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East, 1993), 태도, 의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박혜정, 2002). 사회적 규범으로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실행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Ajzen, 1991).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 

속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실제로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렇

지 않을 것인지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개인의 생각을 말한다. 주

관적 규범은 주변의 영향 인물에 의하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

떤 행동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동

기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내재적⋅외재적 직

업가치의 매개변인이자 주변 사람들의 농업에 대한 긍정성과 농

업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제 농업에 대한 진로를 설정

하여 농업관련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지 하에 대한 판단을 의

미한다. 주변 가족이나 동료, 선후배가 농업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조언 등으로 형성된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계획수

립이나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2.4 직업가치(Work Value)

직업가치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내

재적 가치는 직업 활동 그 자체이거나 창의성, 독립성, 지적자극, 

심미성, 성취관리로 분류되기도 한다. 외재적 가치는 생활방식, 

사회적 인정, 지위, 보수로 분류된다(Judge & Bretz, 1992; Kalleberg, 

1977; Super, 1970; Wollack, Goodale, Wijting, & Smith, 1971). 

즉, 직업가치에서 내재적 가치는 개인의 순수한 자아실현 목적으

로서의 가치를 의미한다. 외재적 가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나

타나는 임금이나 경제적 보상이나 직업안정, 사회적 인정, 직위 

등 외현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개인에서 있어 가치(Value)가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구조는 개인의 삶과 경험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가

치를 형성하게 된다. 개인의 삶 중에서 대학생 시기가 바로 진로

발달이론에 있어 구체적인 직업선택에 대한 직업가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문승규, 2017). 대학생 시기에 완성되는 직

업가치는 진로와 관련된 선호도, 진로결정의 선택적 판단, 직업에 

대한 평가적 기능 등의 개인적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은 외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며,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이 내적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낮다(김정숙, 

2006)는 결과와 그 반대의 결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내적인 가치가 높다(하문선, 2014)는 연구결과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가치와 사회적 

인정을 받기위한 직업가치는 진로 선택에 있어 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유추가능하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중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 중 어느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기준인 

주관적 규범이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하거나 일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준비능력인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으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의 직업가치 중 지식추구를 

위한 자아실현과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

치가 농업분야의 진로선택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의사결정측면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계성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직업 환경과 선택의 대처능력으로서 

진로적응성은 내재적⋅외재적 직업가치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의 주관적 규범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직업 환경과 진로계획의 변화 등에 

대한 진로적응성에 직업가치와 주관적 규범,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라는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을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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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용

진로
적응성

H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2 주관적 규범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아실현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사회적 인정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H21
주관적 규범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자아실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사회적 인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

H31 자아실현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사회적 인정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표 1> 내⋅외생잠재변인 간 가설적 경로

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델에서 잠재내생변인은 직업가치의 자아실

현과 사회적 인정이며, 주관적 규범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잠

재내생변인, 진로적응성이 최종잠재내생변인으로 한 가설적 경

로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델은 모델이 복잡할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표본크기도 증가된다. 특히, 표본크기

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20개 관측변인이 가장 적절하다. 

즉, 잠재변인 5-6개에 관측변인이 각각 3-4개로 구성되 모델이 

바람직하다(배병렬, 2006). 따라서 간명도(parsimony)를 고려하

면서 표본크기가 263명으로 많지 않은 관계로 관측변수의 수를 

최대 20개 이내로 설정하고,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수 또

한 3-4개로 한정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진로적응성의 가설적 경로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1)라는 가설은 

서경희(2014)의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

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주관적 규범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H12)라는 Savickas(2005)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적응성은 

개인의 인지, 심리, 성향, 상호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가정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타

인이 농업에 긍정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험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경험이 누적되

는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이 개발된다고 제시하였다(Savickas, 

2005). 자아실현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라는 가설은 진로적응성을 개인이 보유한 적응적 성향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경험이 개인 내⋅외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자아일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다

는 Savickas(2005)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은 진로적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14)

라는 가설은 사회적 인정을 충분히 획득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깊이 있는 진로선택을 한다는 Blustein(1997)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인정은 개인의 주도적 노

력 향상 및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H23)라는 가설의 경우 개인이 받는 사회적 인정이 직업 대

처의 효능성,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해 예언적

인 역할을 한다는 Sarason, Pierce, Shearin, Sarason, & Waltz(1991)

의 선행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인정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의 가설적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적 인정은 주관

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32)라는 가설은 Cohen 

& Hoberman(1983)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인정은 타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유형적⋅무형적인 자원으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물질적 인정, 정보적 인정, 정서적 

인정, 자존감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규

범은 주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긍정성과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언 등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인정은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관적 규범에 영향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A대학의 바이오융합과학부와 녹색

기술융합학과 등 농업(식품 포함), 임업, 조경 등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참여자는 총 293명이며, 이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성

실한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1명(89.42%)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분석 데이터에서 성별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127명으로 48.47%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135명으로 51.53%로 나

타났다. 학년별에서는 1학년 19명(7.25%), 2학년 91명(34.73%), 3

학년 89명(33.97%), 4학년 63명(24.05%)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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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응답 백분율(%) 계(명/%)

성별
남 127 48.47 262

(100.00)여 135 51.53

학년

1학년 19 7.25

262
(100.00)

2학년 91 34.73

3학년 89 33.97

4학년 63 24.05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분포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나는 전공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80

나는 진로목표 달성하기 위한 5년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나는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및 신뢰도

3.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

적 규범, 직업가치의 4가지 유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

정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교육학 박사 2명, 

농업교육전문가 2명, 진로지도 전문가 1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

증받았다. 설문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잠재변

인에 대한 문항 수는 3~4개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와 문항 내용

은 다음과 같다.

3.3.1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직업역할에 참여하고 준비할 때 예측 가능한 과

제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

지 대처하는 준비도를 의미한다(박수영, 2015; 장계영, 2009). 진

로적응도는 진로미래검사도구(CFI: Career Futures inventory)에

서 진로적응성과 낙관성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박수영

(2015)과 장계영(2009)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성 부분을 선별

하여 수정⋅보완 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표 3>.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진로
적응성

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81
나는 진로계획이 변경되어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진로계획에 따른 변화에 잘 적
응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표 3> 진로적응성 측정도구 및 신뢰도

3.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의 개념에 Bandura(1977)

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접목시킨 개념으로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itz & Harren, 

1980). 본 연구에서는 박수영(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요인, 정보수집, 문제해결 요

인 중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문항을 채택하고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표 4>.

3.3.3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정도로(Fishben, 1963), 주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긍

정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

성열, 차승봉, 문승태(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표 5>.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주관적
규범

주변 친구나 선후배는 농업 관련 분야로 진로를 선
택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9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친구나 가
족 등 주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변 친구나 선후배는 최근 사회적 요구를 볼 때 
전문농업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은 최근 사회⋅기술적 
변화에 따라 직업으로서 농업분야의 가치가 높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5>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 및 신뢰도

3.3.4 직업가치

직업가치는 한 개인이 직업 활동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으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된다. 내재적 가치는 지적추구, 

자율성, 타인영향, 성취 등이 포함되며, 외재적 가치는 사회적 인

정, 보수, 직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훈, 이상민, 테

라다 모리키(2014)와 김경아(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재적 가

치는 지식추구를 위한 자아실현을 채택했으며, 외재적 가치는 사

회구성원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문항을 채택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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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1 진로적응성 1.00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0
**

1.00

3 주관적규범 .65
**

.63
**

1.00

4 자아실현 .66
**

.74
**

.70
**

1.00

5 사회적인정 .65
**

.73
**

.65
**

.69
**

1.00

평균
(표준편차)

5.84
(.88)

5.76
(.88)

5.82
(.85)

5.77
(.88)

5.78
(.89)

왜도 -.57 -.61 -.80 -.55 -.83

첨도 -.46 -.27 .72 -.49 .51

*p<.05, **p<.01

<표 7> 상관관계 분석 및 평균과 왜도, 첨도

종속변인
(진로 적응성)

독립변인(진로적응성 영향 요인)

진로경정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
직업가치

자아 실현 사회적 인정

허용값 .354 .450 .340 .393

VIF 2.824 2.220 2.938 2.542

<표 8> 진로적응성 관련 다중공선성 점검 결과

변인 문항 내용 신뢰도

직업
가치

자아
실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

.81
새로운 원리와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좋다.

새롭게 배우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삶의 만
족을 얻고 싶다.

사회적 
인정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다.

.80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일하
는 것이 중요하다.

<표 6> 직업가치 측정도구 및 신뢰도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MS-Excel을 활용하여 코딩하였

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SAS 9.1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으로는 

빈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각 

변인에 대한 Cronbach’s   계수를 도출하였다. 진로적응성 관련 

변인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규범, 직업가치의 경

우 내재적 가치인 자아실현과 외재적 가치인 사회적 인정 변인을 

바탕으로 구조관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LISREL을 사용하였다. 

3.4.1. 정규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

정규성 검증은 왜도와 첨도로 확인하였다. 정규성 분포에 대

한 가정 충족 확인 결과, 왜도가 2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가 7미

만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허

용값(tolerance), 분산확대요인(이하 VIF)을 확인하였다. 첫째, 상

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변인 간의 값이 .90이나 .85 

이상의 값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둘째, 허용값은 .340~.450의 값을 가지고 있어 10이상의 값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VIF는 2.220~2.938사이의 값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과 허용값, VIF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는 <표 8>과 같다.

3.4.2.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

진로적응성 관련 변인 간 구조관계분석에서 연구모델의 적합

도를 검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9개의 적합도 지수 중에서 

과 AGFI, CN의 3개 지수가 수용 수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외 나머지 6개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델의 구조가 적합하며, 적합도 지수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적합도 지수 측정값 수용수준



(chi-square) 219.36(p=.00) p> .05 우수

RMR(원소간 평균차이) .045 .05 이하 우수

RMSEA(오차평균차이) .062 .08> 적절

GFI(일반부합지수) .910 .90이상 우수

AGFI(조정된부합지수) .874 .90이상 우수

NFI(표준부합지수) .920 .90이상 우수

CFI(비교부합지수) .958 .90이상 우수

IFI(증분적합지수) .958 .90이상 우수

CN(Critical N) 176.10 200이상 우수

<표 9>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

4. 연구결과

4.1. 연구모델의 분석

4.1.1. 측정모델 분석

진로적응성 관련 요인 간 구조관계 분석에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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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생변인 외생변인

진로 
적응성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

직업가치

자아 실현 사회적 인정

CR .823 .836 .856 .809 .809

AVE .611 .560 .599 .586 .535

<표 10>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결과

변인
검증
결과

변인 간 효과분해 모수추정치 검증 결과

직접 (t값) 간접 총효과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R2

진로
적응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지지 .515* (2.470) - .515* .515* .208

.701
← 주관적규범 지지 .354* (2.272) -.059 .295 .354* .156

← 자아실현 기각 .159 (.957) .283* .442* .159 .166

← 사회적인정 기각 -.132 (-.525) .519* .387* -.132 .25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주관적규범 기각 -.114 (-.851) - -.114 -.114 .134

.839← 자아실현 지지 .447** (3.168) -.020 .427** .447** .141

← 사회적인정 지지 .603* (2.821) -.081 .522** .603* .214

주관적
규범

← 자아실현 기각 .178 (1.233) - .178 .178 .144
.746

← 사회적인정 지지 .707** (3.872) - .707** .707** .183

*t>2, **t>3(t값의 기본값은 유의수준 .05의 z통계량 1.96 이상이다(배병렬, 2006)

<표 11> 변인 간 효과분해 및 모수추정치 검증 결과

<그림 2> 최종모델

AVE) 지수를 확인하여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개념신뢰도의 수용기준은 .70이상이며, 내⋅외

생변인에서 .809~.856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은 높았다. 평균분

산추출지수는 내⋅외생변인에서 .535~.611로 수용기준인 .50 이

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4.1.2. 변인 간 효과분해 및 경로분석 결과

연구모델에서 관련 변인 간 설정된 가설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추정치와 t값의 유의성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변

인 간 효과분해의 결과에서 직접 및 간접, 총 효과에 대한 결과와 

모수추정치에 검증은 <표 11>과 같다.

첫째, <그림 2>에서 최종모델에 대한 모수추정치의 표준오차

는 .5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오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구조관계 분석에서 모델 구성에 대해서 R2 값을 

수용기준으로, R2 
값이 높게 나타날수록 좋은 모델로 판단한다.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R2 값은 70.1%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관련된 R2 값은 83.9%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과 관

련된 R2 값은 74.6%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델로 제시한 변인 

간의 구조 관계에 대한 모델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모델 결과에서 제시된 t값은 가설적 경로에 대한 유의적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를 토대로 가설적 경로에 대한 지지와 기

각을 판단한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진로적응성에 유의적인 변인 총 4개 경로 중에서 2개 

경로였으며, H11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515)경

로와 H12인 주관적규범 → 진로적응성(.354)경로로 나타났다

(H11, H12 가설지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적인 변인은 총 3개 경로 

중에서 2개 경로였으며, H22 자아실현→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47)경로와 H23 사회적 인정→진로결정 자기효능감(.603)경로

로 나타났다(H22, H23 가설지지).

셋째, 주관적 규범에 유의적인 변인은 총 2개 경로 중에서 1개 

경로였으며, H32 사회적 인정→주관적 규범(.707)경로로 나타났

다(H32 가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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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내재적⋅외재적 가치 중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으

로 구성된 직업가치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적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농업에 대한 

진로선택의 중요한 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정(+)으로 유의

한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났다.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박수영(201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공수업에 대한 자신감,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노력, 직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농업

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진로선택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 진로탐색 행동(Pitz & Harren, 

1980)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진로적

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선행연구와 그 결과가 

같다(노윤신, 2016). 

주관적 규범의 경우, 노윤신, 정철영(2016)의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방향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의 직업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은 주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성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농업에 대한 주변 사람

의 긍정적 인식과 직업적⋅사회적 요구 등에 관련된 요인이 진로

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스

스로 진로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주변에서 

진로계획이나 결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하진 않은 

변인은 직업가치의 두 변인으로 내재적 가치인 자아실현과 외재

적 가치인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

은 직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자 준비도로 자아실현을 위

한 가치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가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농업관련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으로 유의한 변인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과업 수행 능력에 대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Badura, 1977), 진로의사결정

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

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Hackett 

& Betz, 1981). 즉,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습득을 위해 지속

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측면의 자아실현적 욕구가 진로의사결

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

로 선택에 있어 타인으로부터의 존경과 명예 등 사회적 인정이 

진로계획과 목표 등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자아실현과 사회적 인정이 진

로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내재적 가치인 

자아실현과 외재적 가치인 사회적 인정이 진로적응성에 직접적

인 영향력은 없지만,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

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서경희, 2014; Guan, 

et al., 2016)와 대학생의 주도적 성향,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구조관계에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노윤신 & 정철영(2016)의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인정은 진로계획 수립

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영향이 미치고, 다시 진로

에 대한 계획과 직업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은 부관적 규범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농업을 진로 및 직업

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다. 따

라서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

나 과업에 대한 수행능력의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의견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업계열 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에 정(+)으로 유의

한 변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정은 McCorkle, 

Rogers, Dunn, Lyass, & Wan(2008)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유연한 적응을 돕는 지지자원을 제공

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직업 선호도 중 농업의 가치 및 

인식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진로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며, 미래의 성공에 대한 확

신도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적인 판단기준으로 주

변사람으로부터의 존경, 명예, 농업을 진로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인정은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Blustein(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인정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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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받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준비된 진로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Ross & Broh(2000)의 연구

와 같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 되면, 자기조절력과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을 매개변인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정은 직업가치에서 외

재적 가치요인으로 개인으로서 미치는 내적인 요인과 다르다. 진

로나 직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의 가치로 인해서 사회적 인정과 주관적 

규범의 연계적 영향력이 진로에 대한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200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들은 주요 인물들을 통해 직업 정보, 역할 모델, 진로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Creed, Fallin, & Hood(2009)

의 연구처럼 친구, 부모 등의 주변 사람의 사회적 인정은 진로적

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은 내재적 가치인 자아실

현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등이 중요하며, 자아실현의 목적이 

타인의 판단이나 의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진로적응성 관련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

관적 규범,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인 자아실현과 외재적 가치

인 사회적 인정으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구조관계분석의 특성상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측변인을 수적 제한으로 인해 조사도구

를 간결하게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의 인과적 관계를 기반으로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

관적 규범, 직업가치 등의 하위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지속

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을 진로로 선택했을 때 

인식하는 주관적 규범을 고려하여 진로결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소재 대학으로 특정화하였

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진로적응성 

관련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규범, 직업가치 중 자

아실현과 사회적 인정 간의 관계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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